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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 평]
‘청년유니온’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

활동을 지지한다!
2010. 3. 18.(목) 오늘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

로 하는 ‘청년유니온’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. 

이미 2001. 경 일본에서는 도쿄․카나가와․치바․사이타마 등, 수도권을 중심으로 파트타임, 

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는 청년노동자들이 ‘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’이라는 일

반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. 이들은 일본에서 청년노동자들의 해고․임금체불의 문제에 대

응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지난 2008. 8.경부터 준비위원회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 청년유니온은 등록금상한제, 청년인턴

제의 문제 및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촉구,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한국 사회에서 청년노동권

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.

언론보도에 의하면, 최근 정부의 고용통계에서 확인되는 청년실업률은 10%를 넘어 더욱 악

화상태에 있으며, 정부의 청년인턴제도 역시 불안정한 청년고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. 이

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‘청년유니온’이라는 노동조합을 

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, 이제 더 이상 청년노동권의 문제를 ‘노동권’의 사각지대에 남겨 

두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인 반증일 것이다. 

오늘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밝히는 사업계획들, 즉 최저임금보장, 

청년고용할당제 도입,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등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

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며, 더욱이 청년유니온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

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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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'청년유니온'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. 노동부는 조속히 노동조합설

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청년유니온이 청년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

노동조합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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